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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소결핵병 근절 성공 사례

김 재 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세균질병과 수의연구관 

소결핵병이란 Mycobacterium bovis라는 세균에 의해 감

염되는 소의 만성 세균성질병으로 소뿐만 아니라 사슴, 염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많은 포유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질

병이다. 또한 소결핵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

염병으로 사람의 결핵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

소결핵병은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

쳐 만성적인 쇠약, 식욕결핍, 체중감소, 미열, 만성영양장애, 

유량감소 등을 일으켜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적 손

실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질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13년부터 젖소에 대하여 결핵병 검사

를 시작하여 최초의 발생을 확인한 이후 1940년대까지 약

15% 전후의 높은 발생율을 보이다가 지속적인 검사와 살처

분 정책의 실시로 1950년부터 발생이 1.6%로 점차 감소하

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0.02~0.03%의 비교적 낮은 발생

율을 보였으나 2000년도에 들어 다시 증가하여 약0.4%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슴에서의 발생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결핵병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호

주의 결핵병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에서 결핵병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호주에서 소결핵병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문헌상으로는 

100여년 전부터 남겨져있다. 20세기 초에 축주가 자발적으

로 소결핵병을 검사하고 양성인 소는 살처분하도록 하는 캠

페인이 있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결핵병 양성

인 소를 살처분하는 경우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

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초기의 이러한 제도

는 국가가 아닌 주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결핵병의 유병률이 특히 젖소에서 많이 감소

하게 되었다. 어느 주에서는 젖소의 결핵병 유병률이 1945

년 12%에서 1970년 0.025%로 크게 감소하였다. 초기에 자

발적인 결핵병 관리프로그램은 낙농업계에서 시작되었다. 

낙농업계에서는 결핵 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에서 생산된 

우유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 2차세계대전 기간동안인 

1944~45년에는 사람이 마시는 우유는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였다.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관리로 낙농업계의 생산성이 매

우 증대되었고, 호주의 북쪽과 중앙지역의 대규모 육우 사

육지역에서도 결핵병 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해 엄청난 생산

성 증대를 가져왔다. 낙농과 육우의 생산성 증대는 시장에

서의 판매 증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1960년대 중반까지 낙농업계에서 결핵병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규모로 소를 사육하는 어떤 지

역에서의 결핵병 유병률은 1~5%에서 30%까지 높게 지속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결핵병 근절정책의 필요

성이 대두된 것이다.

국가적인 결핵병 근절정책은 1966년이 되어서야 논의

가 이루어졌다. 가능한한 빨리 국가에서 결핵병과 브루셀

라병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하는 호주농업의

원회(Australian Agriculturall Council) 권고안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렇게 하여 호주에서는 1970년에 「블

루셀라병·결핵병 근절 캠페인」(BTEC, Brucellosis and 

Tuberculosis Eradication Campaign)이 시작되었다. 이 캠

페인은 주정부·준주정부와 연합정부 그리고 1973년부터

는 호주의 소업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게 되

었다. 업계의 참여는 초기에는 소고기 수출업계를 시작으

로 도축장, 소 수출업계, 소 거래업계로 확산되었다. 도축기

금은 1976년에 시작되어 1마리 당 1호주달러, 거래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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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되었고, 결핵병

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을 하기 위하여 

TFAP2 (Tuberculosis Freedom Assurance 

Program 2)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

행되었다.

호주는 7.7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매우 넓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호주 대륙의 북동쪽 지역은 

열대다우림 지역, 남동쪽 지역은 눈으로 덮

혀 있는 산악지역이고, 중앙과 서쪽은 매우 

건조한 넓은 평야지역과 숲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다.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

의 6%밖에 안되고, 숲은 6%, 매우 뜨겁고 건

조한 사막은 33%, 반건조지대가 55%이다.

「브루셀라병·결핵병 근절 캠페인」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다양한 기후

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각 지역의 가축 관

리방식과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해야만 했다. 또한, 1996년

의 호주 전체인구는 18백만명이나 양은 121

백만마리, 소는 26.4백만마리나 되었고, 호

주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도

시화가 진행되어 사람들이 주로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내륙지역에

는 사람이 얼마 살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는 퀸즐랜드와 사우스웨일즈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젖소는 빅토리

아주의 남동쪽에 밀집되어 있었다. 목축하

는 소의 규모는 한 농가 당 100~20,000마

리 정도였고, 넓은 지역에서 방목 등으로 키

우기도 하고, 밀집해서 키우기도 하였다. 또

한 Northern Territory의 위쪽 지역에는 최

대 30만마리의 야생상태의 아시아물소도 있었다. 이 물소도 

결핵병에 감수성이 있어 1984년 이후부터는 소와 똑같은 

근절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호주의 남부지역에서는 

1961년부터 결핵병이 근절되기 시작하여 1975년에는 잠정

적인 청정지역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울타리를 치고 사육하

는 방식이 대다수로 평균 사육두수가 80두 정도에 불과하여 

근절정책을 실시하기가 수월했다. 반면 중앙과 북부지역은 

1991년에 시작되어 1마리 당 2.1호주달러의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브루셀라병·결핵병 근절 캠페인」(BTEC)은 1970년부터 

시작되어 1992년 12월 31일 호주 전지역에 대한 잠적정인 청

정지역 상태를 선언하고, 1997년 12월 31일 OIE 기준을 충족

시켜 결핵병 청정지역으로 선언하기까지 28년간 진행되었다.

BTEC에 이어 「결핵병 청정 확인 프로그램」(TFAP1, 

Tuberculosis Freedom Assurance Program)이 1998

호주의 지역별 소 사육방식

남부지역 - 소규모 울타리 내 밀집사육

중앙·북부지역 - 대구모 방목사육

결핵병 검진을 위한 소 몰기 

이탈 소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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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육두수가 6,000~50,000두 정도의 대규모로 방목하

여 사육하는 방식으로 1981년부터 결핵병이 근절되기 시작

했다. 북쪽지역의 근절이 늦게 진행된 원인은 소를 넓은 지

역에 방목하여 사육하기 때문에 낙농농가나 밀집사육농가

에서 이루어지는 결핵검진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사

육면적 대비 소의 밀도는 25제곱킬로미터 당 소 1마리로 매

우 낮았다. 넓은 지역에 방목하는 소를 모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국 임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가급적 많은 소를 몰아넣어 

검사를 실시하고, 울타리로 몰아넣지 못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소는 사살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방목하고 있

는 소를 울타리로 몰아넣는 방법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방법

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이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또한, 소는 나이가 들수록 결핵병에 감염되기 쉽고 튜버

큘린 테스트에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씨암

소는 일정 나이가 되면 도태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호주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근절 캠페인(BTEC, 

Brucellosis and Tuberculosis Eradication Campaign)

호주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근절 캠페인 국제적으로 매

우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질병 근절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BTEC은 1970년에 시작된 호주의 국가 캠페인으로 1982년

에 소의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두 가지 모두를 1992년까지 

근절시키자는 목표가 채택되었다. 두 가축질병 중 브루셀라

병의 근절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다. 캠페인 초기에 백신

을 사용하였고, 목축지역의 브루셀라병 유병율이 낮았던 것

도 한몫하여 1989년 7월 1일 호주는 소 브루셀라병 청정국

임을 선언하여 다음달인 1989년 8월 OIE로부터 브루셀라

병 청정국임을 인정받았다. 청정국 인정 이후에도 도축장에

서의 혈액 채취를 통한 소 브루셀라병 모니터링과 Milk ring 

test가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 1993년 Queensland에서의 양

성건 이후로 호주에서 소 브루셀라병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핵병을 근절하는 것은 이보다 어려웠다. 섬 지

역인 Tasmania 주는 1975년에 일찌감치 결핵병 청정을 선

언한 이후로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

지 않았다.

다행히도 브루셀라병이 근절된 이후에는 방역여건이 결

핵병으로 집중될 수 있어서 결핵병 방역에 급속도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어 1980년대에는 소결핵병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호주의 소 결핵병 발생건수

연방정부, 주정부, 소 산업계를 대표하는 국가조정기구인 

BTEC 위원회는 1985년에 「잠정적인 청정」(Impending 

Free) 지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잠정적인 청정상태라 

함은 승인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농장

이 파악되어 있고, 질병에 감염되거나 이동제한 중인 농장

이 없고, 어떤 질병이라도 발생된 후 2년 이내에 근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1992년 12월 31일에 국가캠페인이 시작된지 23년만에 

호주는 소 결핵병에 대하여 잠정적인 청정 상태를 선언하였

다. 모든 지역이 잠정적인 청정상태를 획득했지만 그 이후

로 몇 건의 감염건이 확인되었고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97년 12월 31일 호주는 OIE 세계동물위생

규약의 조건에 의해 결핵병 청정국임을 선언할 수 있었다. 

(※ OIE 결핵병 청정국 조건 : 공식적인 결핵병 농장 비발

생 비율이 최소 3년 간 99.8%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한 예

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970년부터 1997년말까지 28년간 BTEC을 실시하여 결

핵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약8억5천만 호주달

러의 비용이 들어갔다.

국가 육아종 제출 프로그램

(NGSP, National Granuloma Submission Program)

호주는 「브루셀라병·결핵병 근절 캠페인」(BTEC)을 

시작한지 25년후인 1992년 호주 전 지역에 대한 잠적정인 

청정지역 상태를 선언하였다. 이 당시에도 결핵발생이 없다

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했다. 효율적

인 예찰과 소수의 결핵 발생 건에 대한 근절노력이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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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청정화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국가 육아종 제출 프로그램(NGSP, National Granuloma 

Submission Program)은 결핵예찰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

한 프로그램이며 도축장에서 수행되었다. 도축장에서 육안

검사를 거쳐 소, 버팔로, 낙타, 사슴의 결핵 정밀검사용 시

료가 실험실로 보내졌다.

2000년에는 그 동안의 NGSP에 대하여 검토를 통해 결핵병 

검색이 잘 안되는 나이든 소(2개 이상의 영구절치가 있는 소)

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머리

와 흉부의 육아종만 정밀검사용 시료로 채취하게 하였다.

위험분석을 통한 NGSP2는 2001년 10월부터 계속 진

행되었고, 고위험 동물의 육아종을 보내고, 2개 이상의 영

구절치를 가진 동물 1000두당 1건의 육아종을 제출하도

록 하였다.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

지 Western Australia (WA), South Australia (SA), the 

Northern Territory (NT), Queensland (Qld)의 도축장은 

2개 이상의 영구절치를 가진 동물의 육아종을 채취하였고, 

New South Wales (NSW), Victoria (Vic)는 이러한 동물의 

머리와 흉부를 채취하였고, Tasmania (Tas)는 검사관이 의

심되는 개체의 육아종을 채취하였다.

2003년 1월 NGSP2는 다음단계의 위험분석에 따른 프

로그램을 수행하였다. 4개의 주에서는 2개 이상의 영구치

를 가진 개체의 머리와 흉부를 채취하였고, 나머지 3개주

에서는 검사자가 의심되는 부위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도

록 하였다. 2005년 1월부터 Queensland 주를 제외한 모

든 주에서 육아종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축장 검

사관이 육아종에 대한 결핵 검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Queensland의 검사관은 결핵에 대한 위험이 용인될 수 있

는 수준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머리와 흉부로부터 육아종

을 채취하여 검사의뢰하였다. 각 지역의 도축장 검사관은 

NGSP2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전문적이고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하였다. 

1992년에 육아종 제출 프로그램(NGSP, National 

Granuloma Submission Program)이 시작되어 2004년에 

종료될 때까지 소의 육아종에서는 71건, 버팔로에서는 5건

의 결핵균이 분리되었다. 이 기간 동안 소는 총 45,180건, 

사슴·낙타·버팔로 등 기타동물은 42건의 육아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200개의 국내 및 수출용 도축장에서 총 45,222건의 육아

종 검사가 의뢰되었다. NGSP가 시작된 1992년부터 2001

년까지는 총 28,015건의 육아종을 검사하였고, 이중 소

는 27,998건, 기타 축종은 17건이었다. NGSP2가 시행된 

2001년부터 2004년까는 총 17,207건을 검사하였고, 이중 

소는 17,182건, 기타 축종은 25건을 검사하였다. 

표1. 1992년~2004년 도축된 소, 사슴, 낙타, 버팔로의 육아종 검사건수

1억1130만 마리의 소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도축장

에서 검사되었고, 이중 육아종 검사가 의뢰된 건수는 표2와 

같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소는 8,238만두가 도축되

었고, 이중 27,998두가 육아종 검사를 하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2,895만두가 도축되어 이 중 17,182두에 대

해 육아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1992년에서 2004년까지 검사한 소의 육아종에서는 71건

이 양성이었고, 버팔로는 5건이 양성이었다. 다음 표는 지

역별 육아종에서 결핵균이 분리된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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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 육아종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아종 검사 

결과, 농양, Actinobacillus spp. 곰팡이, 혼합감염, 기생충 

등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은 분포로 진단되었다. 

NGSP가 수행되는 동안 제출된 육아종의 95%는 머리와 

흉부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외 부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상과 같이 호주에서는 결핵청정화 단계에서 효율적인 

결핵병 예찰 및 검사를 위해 도축장에 숙련된 검사자들을 

활용하여 호주 전지역에 도축되는 소의 육아종을 단계별로 

검사하였다. 위험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시료채

취 범위 등을 정하여 9년간 총 45,212건을 검사하여 76건

의 양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잠정적인 

근절단계에서 청정화 선언의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표3. 1992~2004년까지 지역별 육아종 의뢰건수

표2.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도축된 소와 육아종 검사건수 표4. 지역별 육아종에서 결핵균이 분리된 건수

표5. 지역별 육아종 검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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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결핵근절정책 수립 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호주의 결핵병 근절 성공요인

① 산업계의 참여

결핵병 근절을 위한 기금마련과 정책개발에 소 산업계가 

참여한 것은 근절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였다. 산업계에서는 근절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산업계 기금은 가축을 몰아넣는 데 필요

한 보조금, 감염된 가축을 도축·폐기함에 따른 보상금, 운

동장·울타리·급수설비 설치 시 낮은 이율의 대출, 재사육

을 위한 운송비의 할인, 이자 보조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

하였다. 또한 산업계 대표는 BTEC과 TFAP이 진행되는 동

안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였다.

② 기금

약 1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BTEC과 TFAP에 쓰

여졌고, 이 기금은 호주정부, 주정부, 그리고 소 산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되었다. 비록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기금 

부담비율의 변동이 있었지만, 소 산업계가 약 50%, 주정부

가 약30%, 호주정부가 약20%를 부담하였다. 소 산업계의 

기금은 호주정부에서 도축세와 가축수출세를 부과하여 산

업계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졌다.

 초기의 캠페인 기금은 운영비와 검사결과에 따른 보상비

로 쓰여졌다. 1982년에는 대규모 방목사육 지역에서 결핵

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노출된 소와 물소의 보상금으로 확대

되었다. 이러한 동물들은 도축장에서 도살되거나 폐기처리

시설에서 폐기처리되었다.

1984년에는 결핵검진을 위해 소를 완벽하게 모으거나 계

류시키는데 필요한 부가비용, 운동장·울타리 설치를 위한 

낮은 이율의 대출, 결핵병 비발생동물 재사육을 위한 운송

보조비,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비 이자에 대한 보조금에까지 

기금으로 지급되었다. 2000년에는 필수적인 결핵병 근절검

사가 완료된 시기였지만 결핵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노출된 

소가 일반적인 도축연령 보다 어릴 경우 운송보조금을 3년 

동안 지급하였다.

③ 야생동물의 전파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드도 결핵병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

지만 주머니쥐가 결핵병의 감염원이 되어 가축에게 결핵병

을 전파시켜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호주에도 뉴질랜

드와 같은 품종의 주머니쥐가 서식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주

머니쥐가 감염원이 되지 않았다. 같은 종류의 동물이 뉴질

랜드에서는 감염원이 되고 호주에서는 감염원이 되지 않았

던 이유는 아마도 호주의 주머니쥐 서식밀도가 뉴질랜드 보

다 낮으며, 뉴질랜드는 무성한 다우림 지역이고 포식자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도 결핵병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야생 오소

리가 결핵병의 감염원이 되어 가축에게 결핵병을 전파시켜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정책

은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호주에서 야생돼지는 결핵병의 종말숙주로 여겨지며, 보

유숙주인 야생물소와 야생소는 근절캠페인 기간 동안 제거

되었다. 또한,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인 캥거루와 코알라에

서는 결핵병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

뉴질랜드의 주머니쥐(Possum)

영국의 오소리(Ba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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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야생물소를 제외한 야생동물에서 결핵병 전파

가 되지 않았던 점은 뉴질랜드와 영국의 경우를 보건데 매

우 행운이었던 것이다.

④ 예찰활동

호주의 결핵병 예찰활동은 도축장에서의 모니터링과 튜

버큘린 검사로 이루어진다.

호주에서는 매년 약9백만 마리의 소가 도축된다. 1975년

부터 도축장 모니터링은 결핵병을 발견하는 주된 방법이 되

어왔다. 도축장 예찰 물량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핵병 증상

이 없는 농장에 대한 튜버큘린 검사는 이제는 더 이상 실시

하지 않는다. 튜버큘린 검사는 감염된 가축의 농장과 도축

장 모니터링 결과 새로 감염된 농장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

하여 실시한다. 규정에 미치지 않는 도축장 예찰이 이루어

진 농장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튜버큘린 검사를 실시한다. 

보통 이러한 농장은 살아있는 소를 수출하는 농장으로 도축

장으로 소를 보내는 경우가 드물다.

이전에 결핵병에 감염된 농장에 대하여는 목적적 예찰이 이

루어진다. 호주에서는 2000년에 소에서 마지막 결핵병이 발

생하였고, 2002년에 물소에서 마지막 결핵병이 발생하였다. 

호주에서의 마지막 결핵병 발생시기

State / Territory Year

NSW

NT

Qld

SA

Tas

Vic

WA

1995

1999

2000

1996

1975

1991

1998

결핵병 근절 캠페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핵병 감염에 

노출된 소의 수를 최소화하고 국가 육아종 제출 프로그램

(NGSP, National Granuloma Submission Program)을 통

한 도축장 모니터링의 민감도를 높이는 위험 관리 정책을 

적용하게 되었다.

호주에서는 TFAP 2(Tuberculosis Freedom Assurance 

Program)가 종료된 후에도 Australian Bovine TB 

Surveillance Project(ABTBSP)를 2010년까지 운영하며 도

축장에서 결핵에 대한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이 

기간동안 실험실에 의뢰된 육아종의 검사 결과 결핵균은 검

출되지 않았으며, 이때 2개 이상의 영구치를 가진 소의 머

리와 흉부의 이파절이 결핵이 의심되면 검사를 의뢰한다. 

TFAP에서는 도축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단일피내 검

사와 감마인터페론을 이용한 야외검사를 실시한다. 

Tests +ve

Quarter

Jan-Mar	2010 121 0

Apr-Jun	2010 274 0

Jul-Sep	2010 63 0

Oct-Dec	2010 84 0

Jan-Mar	2011 50 0

⑤ 강력한 기술지원

모든 소 사육농가에서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었던 기술적

인 면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호주에서는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결핵병을 성공적으로 근절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결핵병의 근절

을 위해 축산농가와 정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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